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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를 통한 문학치료 연구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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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Inkwa*

요  약
본 연구는 시조의 정격의 틀에 존재하는 문학치료적 의미구조를 추출하고 시조의 문학치료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학 혹은 문장의 문학치료적 기제가 인체생리학적으로 인체의 신경계에 어떻게 대입

되어 치료를 시행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인체생리학적 기전과 문학치료적 기제들이 어

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치료적 효과를 산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학 및 의학적인 서적들의 내용을 오프라인의 활동과

온라인 페이스북 그룹활동인 ‘시조야 놀자’ 프로그램에 활용하며 각종 공모전 등을 시행하며 분석했다. 본 연구를 위하

여 3 년 간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빠른 기간 안에 488명 중에서 27명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해 전문 시인들이 탄생되었다. (사)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에는 19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시조의 세계화에 뜻을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문학치료적 효과로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

다. 문학치료 효과는 트라우마가 많은 창작자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시조는 문학치료

효과를 가장 신속적으로 진행시키며 삶의 질을 상승시키게 되는 문학 형태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날로 상승되는 우울증

및 정서적 고립감과 각종 병증 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조의 창작 등 시조를 통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문학치료적 접근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주요어 : 시조 문학치료, 인체생리학적 기전, 문학치료적 기제, 시냅스, 뉴런.
Abstract This technical research paper attempts to examine literature therapeutic significance of Sijo. This 
research analyzes how the therapeutic mechanisms of literature or sentence can be physiologically applied to 
human nerve system. To study such interactions between therapeutic mechanisms of literature and human 
physiological mechanisms, diverse on- and offline Sijo activities, such as a Facebook group “Sijoya Nolja,” were 
studied, as well as various publications in literature and medicine. For the three years this research was being 
conducted, 27 out of 488 Sijo poets debuted through Sinchunmunye, and many have gone professional through 
various contests. 19 of them became members of Sijo Poet Associations of Korea, with globalization of Sijo in 
mind. Their aggressive activity proves that the quality of live was elevated through literature therapy. The 
therapeutic effects are especially dramatic for older authors, and authors with traumatic experience. Through this 
research, Sijo turned out to be a form of literature with the quickest effect on elevating quality of life. To solve 
problems such as depression, emotional isolation, and other mental conditions, literature therapy through Sijo 
should be implemented, and therapeutic approach of literature should be more profess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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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인류의 물질만능의 시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면서 정서적인결핍감과우울증등의 병증은 날마다더

해지고있으나이를개선시켜 줄마땅한인문학적치료

방법들은대단히부족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요즘에

문학치료, 독서치료, 영화치료, 음악치료, 명상치유…등

등도 테라피(Therapy)의 형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이렇다할치료적효과를크게 기대하기는어려

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적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그것이과연어떻게효과가있는것인지많은사람들

이궁금해하고있다. 그러나현존하는어떠한문학치료

적행위에있어서도치료의효과는나타나는데그경로

나방법등을명확하고 확실하게설명하지못하고두루

뭉술하게기술되는 경우가많기때문에이렇게아직확

실하고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문학치료적 이론이 조

금씩이나마 정립되어 가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한민국 고유의 문학의 형태인 시조는 여타의 문학

적장르에서보다더빠르게그리고더깊고정확하게정

격적인치료적효과를풍부하게산출할수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형시조인 시조에 대한 기존의 교육은 그

방향성과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

로 시조를 창작하는 문인이나 감상하는 독자 사이에서

시조의 풍부한 문학치료적 에너지가 충분히 전이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시조교육에대한기존의연구방향과방법론들을발

표된 논문들 중에서여러편살펴보면서언급하고자한

다.

먼저 고영화는 시조에 대해 국어교육연구 (제23집)

에 게재된 자신의논문 “시조 형식 교육의 목표론연구”

의 14쪽에서 ‘음수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호흡 패턴만

정해져’ 있다고 전제하며시조교육론을펼치고있다. 그

러나 필자는 음수율이정해져 있지않다는것은불완전

한 정형이라고 말하고 싶다. 확언하면 정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조는 정형으로 창작되어야 다른 장르와 구별

되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품위와 격을 갖출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조는 명쾌하게 창작되며 명쾌하게

창작된 시조는 인체에 대한 문학치료적 효과도 뛰어나

게 발휘하게 된다. 또한 시조 창작의 길에 들어서는 창

작자들에게도더욱크고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있

게된다. 만약에음수율을정해놓지않았다면본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음수율을 맞추는 단계부터 참여자들은 매우 큰

관심과흥미를갖게된다는것이본연구의실행과정에

서 나타났다. 고영화의 잘못된 정형시조에 대한 인식은

그의 교육론 전체를 불신하게 만든다. 현대시조에 대한

교육자들이 다 고영화의 이러한 의견에 동조한다. 고영

화와 같은 인식으로 교육받아 현대시조를 창작하는 사

람들은 다 정형이 아닌 비정형의 시조를 쓰고 있다. 그

래서그들의시조에대한인식은자유시를 넘어심지어

산문시의 영역까지 들어서고 있다. 현대시조의 그런 결

과는시조의결을망가뜨린 기형의 문학형태로나타나

고 있다.

김재숙은 자신의 논문 “시조 교육 연구”의 15쪽에서

시조교육이 ‘고등학교에서만시행’되고있다고문제제기

를 하고 있다. 김재숙의 전체적인 논조는 작금의 시조

교육이허술하다는것이다. 이에필자도동의한다. 시조

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형태로 전 교육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춘우는 語文學 (第92輯) 244쪽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 “대화체 시조의 작시 원리와 교육적 활용 방안 연

구”에서 “시조를 시조답게 하는 가장 큰 특성은 3장

형식과 운율의 정형성에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대시조는 3장을 벗어나기도 하고 운

율의 정형에 대한 규정을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정

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운율의 정형성’이라

고 하는 것은 현대시조가 일정한 음수율을 지키지 않고

들쭉날쭉함으로써 이미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조라고 창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시조의 정형을 벗어나고 있다고 필자는 단언한

다. 이러한 작품 즉 정형을 벗어난 작품은 인체의 감각

시스템에도 약간의 혼란을 주어 테크니컬한 시조적 문

학치료적 기제의 방출에도 장애물이 된다.

이지엽은 “시조의 章은 자유시의 행(line)처럼 쓰이

기는 하지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조의 장을 자유

시처럼 쓰는 자들이 현대시조 창작자들이다. 그래서 그

들은 스스로 자신의 시조가 ‘자유시의 행(line)처럼’ 창

* 이지엽, “시조의 형식구조 원리 일고찰” 韓國古詩歌文化硏究 (제34집),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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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시조

가 애초에 정형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임종찬 역시 시조의 각 음보의 자수가 들쭉날쭉하도

록 정형시의 기준을 세웠다*. 이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시조를 연구하다가 (사)녹색문단을 운영하면

서 정형시조의 기준을 아예 3-4-3-4/3-4-3-4/3-5-4-3

의 43자로 못 박아 놓았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 선보

여도 어느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정형의 음수율

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하

이꾸와 한시와도 함께 당당하게 정형시의 계열에서 겨

룰 수 있다.

현대시조 교육자들로 인해 잘못 교육된 현대시조는

살아있는 시조가 아닌 죽은 시조로 생산됨으로써 이미

시조의 격식 있는 풍요로움과 품위가 사라져 버렸으며

정형으로가는길을잃어버렸다. 이에, 새로운시조교육

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시조의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본고의

출발점은문학적텍스트와인체생리학의경계에있음을

인지하며, 정격의품위를깨트리지않고잘교육되어창

작된 정형시조가더욱다양하고풍요롭고격식있는문

학치료적효과를견인한다는점에착안하여정형시조의

문장들을인체에대입하여이루어지는실질적인문학치

료적 이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페이

스북그룹에서 ‘시조야놀자’ 그룹을형성해활발한교육

활동이진행되어왔고이러한사람들중에서보다더적

극적으로 시조 창작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학적 텍스트가 특히 시조이면서

정형시조가왜, 그리고어떻게, 우리의현실적인트라우

마에 잘대응하여문학치료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대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연구의 목적은 시조를 통한 문학치료적 프로그램

의 시행을 통해 어떻게 치료효과를 불러오는 지에 대한

것이며 나타난 결과로 시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문학치

료적 정서와 생활의 안정감을 유도하는지 밝혀 시조 짓

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운채는 “문학치료에 대한 연구는 문학이 본래 무

엇 때문에 존재하며 문학 연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부터 출발하였

다”(3)고 한다. 본고도 문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1) 시조의 틀을 의미론적이며 형태론적으로 분석

하여 시조의 교육 방법을 새롭게 인지하게 한다.

2) 문학적 서사가 특히 문장뉴런(Table 1)이 인체

를 어떻게 반응시키는지를 확인한다.

3) 인체는 문학적 서사를 받아들여 인체의 뉴런과

함께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인지하게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정운채 등이 정립한 문학치료 이론에서는 “문학치료

학에서 문학과 인간을 ‘서사’라는 동일한 기제로 이루

어진 존재”**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 시조 짓기가 우리의 정서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치료적 요인들을 추출해보고 문학적 서사와

인체적 서사의 융합의 과정을 탐색하여 긍정적 시조 짓

기를 실행하여 시조의 문학치료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인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문학

시조 창작 활동을

통한 문학적 기제 의

인체에의 접근

인체

인체생리학적

기전과 문학적

기제의 세포적

신호 융합

문학치료

인체 내에서의

문학치료 효과

도출

그림 1. 문학치료 다이어그램

Fig 1. A Diagram of Literature Therapy

* 임종찬, “시조의 창작 원리와 음영 연구” 時調學論叢 (第33輯), 29.
** 정운채 외 35人, 문학치료학의 분야별 연구 성과 (서울: 문학과치료, 2013), 2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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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대상은 3 년간시조를창작하는사람들을대상

으로 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문학서적과 인체생리학 등

에관련된서적들, 그리고시조창작물들을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중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조 창작

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의 현상에 대해 추적하여 치료의 결과 및 치료

적 예측 효과를 분석하였고 문학서적과 의학서적 등은

인체의 생리적 작용들이 어떻게 문학치료와 연관되며

문학적 서사는 어떻게 인체의 서사에 스며드는 지를 의

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문학적 텍스트가 인체에 작동하는 원리

인간의 몸은 느낌을 전달한다. 그 느낌을 인간의 신

경인 뉴런(neuron)이 전달하는 것이다. 인간의 느낌은

인체의 감각의 경로를 거쳐 인간의 내부에서 유용한 정

보들로 처리된다*.

문학적인 텍스트가 인간의 몸에 부호화되어 활동 전

위로 바뀔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의학적인 발견으로 입

증될 수 있다.

이렇게 문학적인 텍스트는 인체 내의 정보전달체로

서의 뉴런과 같은 것이며 주어와 서술어와 수식어 등이

뉴런의 각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Table 1). 필

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문장을 ‘문장뉴런’(Table 1)이

라 칭한다.

문학텍스트는 창작적(인체 내부 반응)으로 시각적

(독서)으로 청각적(낭송)으로 인체의 감각기관에 스며

들거나 이미 무의식화 되어있는 인체 내의 서사를 깨우

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체 내의 긍정적이

며 창조적이며 치료적인 시냅스(Synapse) 작용을 유도

한다. 이것이 문학의 치료적 기능이다.

이 치료적 기능이 일어나기 위해서 문학텍스트는 문

장과 인간의 시냅스 작용에 의해 인체에 전이를 일으키

고 이 전이는 인체의 시스템을 치료적으로 바꾸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내부에서 창작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재적 상황과 자신의 무의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의식과 이미지의 세계가 완성된다. 이

것은 무의식과 현재의 시냅스 작용에 의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치료적 희열을 느끼거

나 감동을 받아서 인체 내에서 감동의 호르몬이 발생한

다면 고전이 현재의 우리에게 전이적 작용을 일으켜 치

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전과 현대의 사이에서,

문학과 인간의 사이에서 시냅스 작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냅스 작용은 문학적 텍스트가

자신에게 맞는 인체의 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다. 이런 가능성을 Bernard j. Baars와 Nicole M. Gage

가 언급하고 있다(4).

2. 문장뉴런이 인체의 뉴런에 접근하는 경로

문장뉴런이 인체의 뉴런에 접근하는 경로 혹은 인체

의 뉴런이 문장뉴런에 접근하는 경로는 문장과 인체의

시냅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마치 메를로-퐁티

가 “몸 자신이 가시적인 광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적

으로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

이다. 인체와 문학은 서로 접근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시조의 문장뉴런이 인체의 뉴런에 접근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은데, 뇌와 행동의 기초 ***에 나오는 시각이

나 청각을 인체가 활동 전위로 전환하는 과정을 참고하

여 문장뉴런이 인체의 뉴런에 접근하는 경로를 만들어

본 것이다.

1) 시각을 통한 경로 : 시조의 텍스트 → 눈 → 시

각 정보의 부호화 → 시조의 텍스트에 맞는 인체 뉴런

에의 접근 → 문학치료적 기전 발생

2) 청각을통한 경로 : 시조의텍스트→ 공기압력

파 → 청각 정보의 부호화 → 시조의 텍스트에 맞는 인

체 뉴런에의 접근 → 문학치료적 기전 발생

* Q Whishaw Bryan Kolb, An Introduc tion to BRAIN AND BEHAVIOR, 김현택, 김명선, 김재진 공역, 뇌와행동의 기초 (서울: 시그
마프레스, 2012), 309-310.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200 4), 267.
*** Kolb Bryan, lan Whishaw Q,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김현택, 김명선, 김재진 역, 뇌와 행동의 기초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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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감각을 통한 경로 : 청각과 시각과 인지활동

을 통한 인체의 무의식 및 새로운 기억의 부호화 → 인

체 내부에서 새롭게 변화된 시조의 텍스트의 정보에 반

응하는 인체 뉴런에의 접근 → 체감각을 통한 인체 뉴

런의 활성화-모든 인지 및 감각과 느낌의 활성화 → 문

학치료적 기전 발생

3. 문학치료의 과정에서 인체에 분비되는 호르몬

문학치료의 과정 중에서 인체 안에 가득한 반응을

일으키며 분비되는 호르몬은 다이돌핀(Didorphin) 등

여러 가지이다.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 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강력한 호르몬으로서 작품을 창작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시조는 다이돌핀

제조기나 마찬가지이다(1). 그래서 필자는 의학적인 호

르몬 분비의 과정을 문학치료의 경로에 따라 문학치료

의 지도(Fig 6)를 만들어 보았다.

‘문학치료의 지도’의 경로를 따라 인체 내에 치

료적 기전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인체

의 광의의 기능으로서는 인체의 인지 및 감각과

정보의 전달에 인체의 거의 전 시스템이 반응한다

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온몸이 반응하는 것이

다.

4. 문학치료의 방법

문학적 텍스트, 특히 시조를 창작만 해도 자기치유

력이 발생되고 그 문학적 텍스트를 접하는 타자에게도

그 치유력이 전달된다. 박태진 역시 그의 논문에서 창

작자의 자기치유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창작에 임

할 때 자기 스스로 치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자와 기쁨을 공유하며 문학 특히 시조를 통해 시

행하는 문학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3

년 간 시조를 통해 문학치료의 방법들을 시행하면서 특

별히 효과를 나타내는 문학치료 방법을 추출한 것으로

서 이러한 문학치료 방법은 다른 장르로 확장해도 유의

할 만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치료 방법

에 예를 드는 창작품은 저작권을 고려하여 필자의 작품

으로 한정했다.

1) 성경을 활용하여 시조 창작하기

성경은 많은 치유효과를 지니고 있는, 성경 자체가

문학으로 이루어진, 문학치료의 보고(寶庫)이다.

지혜를 가진 너는 복되고 복되도다

즐겁게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나니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이니라

이러한 시조는 교육적 치료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렇게 시조의 틀이 성경에 녹아들면 생명의 에너지가 작

동하게 된다.

하와의 젖꼭지가 빗물을 쏟아놓네

아담이 숨어있던 서늘한 숲속인데

창포가 꽃대를 밀어 산허리가 설레네

시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원초적인 정

서로 설레게 해준다. 이 싱그러운 설렘은 인체에 접근

한 문장뉴런으로 원초적 정서가 시냅스 된 결과 발생되

는 치료적 기전에 의한 것이다.

2) 이름시조 창작해 주기

필자는 이름으로 창작하는 시조의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타자의 성과 이름을 두음으로 하여 시조를 창작

한 것을 필자는 ‘이름시조’라 명명하였다. 이렇게 타자

의 이름으로 시조를 창작해 주면 서로에게 기쁨과 소통

의 기제가 발생하면서 타자에게 감동을 주고 치료적 효

과가 나타나게 된다.

마이클 화이트는 타자의 다양한 은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을 선택하여 치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글 이름으로 이름시조를 짓는 방법은 마치 마이클

화이트가 말한 타자의 “다양한 은유 중에서 가장 포괄

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름시조는 마치 삼행시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다음은 필자의 작품의 예(이름시조 : 심선주)이다.

심심한 마당에는 벌나비 날아드네

* Tiger Lionel, McGuire Michael, God's Brain, 김상우 역, 신의 뇌 (서울: 와이즈북, 2012), 160.
** 박태진, “자기치유 중심의 시조창작교육의 가능성모색”, 4.
*** White Michael, Maps of Narrative Practice, 이선혜, 정슬기, 허남순 공역, 이야기치료의 지도 (서울: 학지사, 200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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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바람 불어 꽃들도 한창인데

주인은 오간 데 없이 문만 삐걱 거리네

타자의 은유로 지어지는 이름시조는 창작자와 타자

간에 소통의 공간을 재빠르게 제공해 준다. 이로 인하

여 서로의 소통의 행간으로 오가는 문학적 정서가 치료

적 행위를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소통은 치료란 말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3) 시조 창작하기

날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해학적이거나 풍자적

인 것 등 정서적이고 정격적인 시조를 창작하는 즐거움

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시조를

짓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계속하여 시조를 창작하며 삶

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싶던 그대도 강물이네

시간이 물 흐르듯 청석골 지나가고

바람이 휘몰아치네, 눈물 창창 잠기네

휘파람 불며불며 산길을 돌아가요

나무와 나무 사이 바위도 꿈쩍 않고

아무도 없는 계곡을 심심하게 가지요

그저쓰는 것이다. 만약에, 아무 의식 없이 쓴다고 할

지라도 거기에 치료의 과정이 개입한다.

4) 시조 읽어주기

시조의 텍스트는 그 자체로 치료적 에너지와 활동력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낭독하는 자나 청자에게 치료적

효과를 체험하게 한다.

샛강의 다람쥐가 알밤을 좋아하여

남몰래 밤숲에서 후닥닥 까먹는데

초승달 눈흘기면서 밤침 세워 날리네

낭독자는 자신의 목소리와 타자에게서 다가오는 소

통의 기제로 시조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게 되고, 청자는 텍스트와 낭독 사이에 오가는

문학적 시냅스의 결과로 인해 새로운 문장의 에너지를

감지하게 된다. 인체는 시각과 청각으로 감지되는 모든

정보를 부호화 하고 체감각을 통해 재부호화 하며 문학

치료적 에너지를 온 몸으로 분비해내게 된다.

5) 시조로 노래하기

시조는 원래 노래이므로 그 형식은 어느 문학 장르

보다도 뛰어난 음악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노래를 혹

은 창을 하면서 가창자와 청자에게 강력한 치료적 에너

지를 리드미컬하게 전달한다. 현대에 맞게 시조창도 빠

른 음악으로 가창된다면 더 좋은 소통과 치료의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꾀꼬리 꾀꼴꾀꼴 백두(白頭)에 놀고 있네

한라(漢拏)의 물줄기도 졸졸졸 노래하고

뜨겁게 햇빛을 꼬아 밤꼬투리 뻥 튀네

시조의 음률은 인체의 생물학적 건반을 두드리며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음악을 인체에서 탄생하게(재부호화)

한다. 그것은 바로 치료의 음표들의 의미 있는 정서적

기전들에 의한 것이다. 그 음의 색은 각자가 가지고 있

는 인체의 건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같

은 음이라 할지라도 인체가 받아들이게 되어있는 뉴런

시스템의 특색에 따라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쾌하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치료자는 타자의 그런 반응을

감지하면 곧 바로 새로운 음으로 대치할 수 있어야 하

며 그때 바로 즉흥적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단어를 교체

하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조는 즉흥적인 문학이기

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장

르에서 시조를 문학치료적인 부분에서 으뜸으로 친다.

시조의 음악성은 인체의 심장에 영향을 주어 치료를

극대화시키거나 혹은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조

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창작하되 정형으로 창작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격 시조의 창작을 통해

서 정형의 안정된 리듬으로 그 치유 효과를 극대화 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김성기의 논문에

서 유추할 수 있다*.

6) 타자에 대한 시조를 만들어 선물하기

* Einführung in di Musiktherapie. Rolando O. Ben enyon. s. 19. 김성기, “타악기 연주를 기반으로 하는음악치료”, 2014 대한문학치료학회
하계워크샵 (대구: 대한문학치료학회, 2014), 6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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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의 텍스트를 타자의 입장에 서서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문장으로 정격화 시킨다는 것은 창작

하는 자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특히 타자에게 잊을 수

없는 문학치료의 경험을 선물하게 된다.

그대의 숲에 서면 내 눈도 맑아져요

창가에 기대 있던 우울도 지나가고

그대가 한 번 웃으면 온 세상이 꽃이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운율 있는 시조로 표

현하는 것이 강력한 문학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시조는 노래이기 때문인데, 노래하듯이 자

연스럽게 타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장이 시조의 특징

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리듬, 혹은 노

래는 인류에게 자연스럽게 친화력을 발휘한다. 이 친화

력이 바로 치료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놓는 것이다.

7) 환자에게 시조를 창작하여 선물해 주기

환자를 사랑하며 지어주는 시조는 우울한 환자에게

오랫동안 무한한 사랑의 치료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대의 그리움은 아직도 싱싱하죠

강처럼 흐르는 저 혈맥도 아름답고

눈물로 뛰는 심장에 사랑 가득 하군요

간병인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환자에게 시조

를 창작해서 선물해 줄 때 환자를 너무 좋은 면으로 포

장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

게 미화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환자의 무의식이나 모습에서 드러나

있는 현재적 병증 혹은 상태 중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

이며 희망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는 것이면 충분하다.

위의 시조는 환자에게 어떤 그리움이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며, 혈맥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생명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서술될 수 있는 것

이며, 고통의 상황이지만 ‘당신의 심장은 사랑이다’는

선언은 환자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

적 기제를 발출시킨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환자에게서

거부감을 발견한다면 곧 바로 문장을 바꿀 수 있다.-이

것이 시조가 가지는 즉흥적, 혹은 시절가조적 치유 효

과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의 에너지로 순수하

게 표현될 때 환자는 휴머니즘적인 따스함을 받아들이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치료이다. 이 환자가 죽음

을 맞이하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

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따스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치료인 것이다.

8) 창작품의 단어 바꾸기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행위는

인체의 치료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창작품의 문장을

치료적으로 바꾸는 것은 단어 등을 간단히 교체해 줌으

로써도 가능하다(Fig 5).

박찬부는 “정신분석의 목표는 반복적으로 되풀

이되는 피분석가의 기표, 기의, 서사를 다른 기표,

기의, 서사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2)라고 주장한

다. 이러한 정신분석 자체가 치료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필자의 “단어바꾸기가 치료적 시스템을 작동시킨

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조엘 오스틴은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주장한다.

기억의 흰 이빨로 사랑을 검색하네

눈물의 키워드로 긴 어둠 두드리니

아침 해 후드득 날아, 너와 나를 읊노나

위의 시조 초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종장

의 결말은 ‘사랑의 완성’이 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저주’라는 단어로 바꾸어 ‘저주를’로 한다면

결론이 되는 종장의 의미는 ‘저주의 주문’이 된다. 이렇

게 단어 하나를 바꾸어 주는 것은 시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인체의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 시조의

단어를 바꾸어 준다는 것은 마치 최근의 의학계에서 염

색체의 구조를 바꾸어 인체를 치료하려는 것과 같다.

9) 창작품에 자연을 끌어들이기

시조 텍스트의 의미구조에 자연을 끌어들이면 강한

치료적 작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인간의 서정은 자연으

로부터 발생하고 자연으로 귀결되는 건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구조를 인간의 서사로만 끝나

지 않고 자연을 끌어들여 [의미구조+자연의 서정=시조

* Osteen Joel, Your Best Life Now, 정성묵 역, 긍정의 힘 (서울: 두란노서원, 2005),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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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장]의 형태를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다. 즉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연의 서정으로 녹여내어 자연

스럽게 시조의 문장을 창작하는 것이다.

뾰족한 아픔들이 단맛을 품고 있어

그녀의 가시처럼 속깊은 알밤 같아

밤송이 흔들어대며 뾰족뾰족 날서네

보리똥 빨갛도록 서럽고 그리우면

계곡이 물을 내려 아픔을 씻겨내고

그대도 눈물 반짝여 조약돌로 우노나

이렇게 시조 속에 있는 자연의 언어 즉 가시, 알밤,

밤송이, 보리똥, 계곡, 물, 눈물, 조약돌 등이 인간의 정

서를 가지고 나타날 때 환자는 자신의 우울적 상황에서

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며 이 거리두기는 마치 자신의

우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타자의 것’이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 느낌이 인체에서 부호화

되면서 그 우울적 상황이 느낌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

것이 문학치료이다.

뾰족뾰족 날서는 것이 자신의 것이었으나 ‘밤송이’의

것으로 대치됐고, 빨갛도록 서럽고 그리운 사람은 자신

이었으나 마치 ‘보리똥’이 그런 것처럼 ‘보리똥’의 정서

로 대치된 것이다. 그리고 눈물을 반짝이면서 우는 것

은 자신이거나 타자인데 그 대상을 ‘조약돌’로 대치해

놓음으로써 조약돌이 우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작자와 타자는 그 병증의 상태 혹은 우울증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작자

와 병증과 자연의 시냅스의 결과이며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이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10) 공모전 등으로 시조쓰기 겨루기

시조에 대한 각종 공모전은 창작의욕을 돋궈 자연스

럽게 문학치료적 효과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진은 2014년 01월 18일(토)에 개최된 ‘문학치료

백일장’의 모습이다.

시간은 안개비로 옹기에 가득하네

우울은 늘 거기에 맞물려 아려오고

한번쯤 보고픈 해는 활짝 웃고 있구나

그림 2. 문학치료 백일장

Fig.2 A Competitive Contest of Literature Therapy

정격의 정서를 놓고 겨룬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극치

를 향한 것이며 이는 치료적 기제의 극치로 연결된다.

공모전에서 장원으로 당선되면 그 감동 혹은 치료적 여

운은 꽤 오래 간다. 이 치료적 여운, 혹은 치료적 기제

는 기(氣)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동양의학에서의 관점

을 보면 두호경은 동양의약은 어떤 학문인가? (서울:

교학사, 2003)의 6쪽에서 “인체는 물질 이전에 기(氣)”

인 존재라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기(氣)인 인체에서 뿜

어내는 감동의 기제는 바로 기(氣)의 움직임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기(氣)의 움직임을 품위 있는 정격으로, 치

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형시조이다.

11) 시조로 이야기하기

시조는 서로 대화의 형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조

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학적 텍스트의 거리두기도 자

연스럽고 또한 타자와 곧 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 소통이 또한 하나의 치료의 현상이라

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조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학치

료적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는 왜 처박혀서 온몸을 웅크리니

털옷을 입었으니 추위도 마다잖고

아가야 터럭겡이야 나와 놀지 않으련

‘터럭겡이’는 ‘털이 많이 나있는 게’를 말하는 것인데

타자의 상황을 ‘터럭겡이’에 비유하면서 타자에게 적극

적인 활력을 유도하고 있는 치료적 문장이다. 시조의

활용은 이렇게 타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기제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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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조로 연극하기

문학치료를 위해 창작극 등을 진행할 때 시조를 적

극 활용한다면 치료적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푸르던 강물 따라 그대가 그리운데

시간은 여울져서 칸칸이 흘러가고

여울목 돌아설 때에 까치 울어 예누나

이 치료의 시구(詩句)에는 강물이 흐르고 까치가 우

는 영상이 나타난다. 이 영상 속에서 주인공은 모노드

라마나 다큐멘터리적 흐름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조를 활용하면 회상의 상황을 치료의 에너

지로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13) 사랑시조 창작하기

시조 짓기를 할 때 사랑을 주제로 창작한다면 그 창

작의 과정은 우리의 삶에 청량한 기운을 제공하게 된

다. 사랑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타르시스적 감동을 인

출해 내는 문장으로 사랑시조를 쓸 때마다 우리의 몸은

다이돌핀을 마구 분비해 내게 된다. 또한 그러한 창작

품을 대하는 청자 혹은 타자에게도 문학치료적 다이돌

핀이 인체 내에서 분비되게 되는 것이다.

슬픔이 똥그랗고 하얗게 애무하네

숨가쁜 네 입술이 계곡물 뒤흔들고

청산도 심장이 떨려 청댓잎을 흔드네

사랑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극도로 황홀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다이돌핀을 체내에

서 분비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랑의 시조를 정격의 사

랑으로 깊고 풍부하게 창작하는 정도에 따라 ‘문학치유

의 활력도’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14) 시조로 아픔을 공유하기

시조로 상대방의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은 창작자와

타자 사이의 치료적 가교가 건설되는 것이다. 다음의

작품은 예수의 죽음을 공유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써 예수의 부활 또한 작자에게 공유되는 것이다. 이것

은 극한 구원에 대한 치료적 극치의 상황을 불러온다.

아담의 원죄들이 꽃 피워 한창이네

예수는 피꽃 튀며 못박혀 죽었는데

사망한 자궁을 열고 생명의 꽃 피누나

시조로 아픔을 공유하게 되면 그 아픔은 희석이 되

어 이미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다. 아픔과 고독과

고통은 홀로 가지고 있을 때 극대화되며 서로 나누게

될 때 극소화되기 때문이다. 아픔을 극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문학적 기능이다. 진통제로 아픔을 사라지게 하

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치료적 기전이 다른 것인데,

진통제는 인간의 반응을 부자연스럽게 제어하는 기능

을 하는 것이며 문학은 인간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도와

주는 치료적 기능을 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은 약이며 특히 시조는 그중에서 특별한

최고의 약이다.

15) 이미지와 함께 시조 창작하기

시조를 창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나 그림을-

혹은 영상까지- 작품과 함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런 방법이 때로는 아주 감동적인 기제로 독자와 청자

및 타자에게 다가오게 된다(이미지의 예는 생략한다).

비단결 고운입술 자랑턴 그녀였어

시간의 사잇길로 홀연히 떠나더니

소쩍새 울던 그 숲에 으름 다래 열리네

시조는 원래 자연의 풍경과 잘 어울리는 풍류(風流)

를 발산하는 문학의 형태이다. 그래서 시조를 창작하면

서 소통할 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을 꺼려하

지 않는다. 이 풍류 자체가 혼탁한 현대인들에게는 특

별 처방이 되는 것이다. 풍류는 자연인이 되게 한다.

5. 인체를 상징하는 유기체로서의 시조

약 38 억 년 전에 엄청난 우주적 활동의 충격으로 나

타난 인간의 세포(5)는 그 오랜 역사의 서사를 간직하

고 있다. 세포 최초 탄생에 대한 전기적 충격-진화론적

입장이지만 이 입장은 창조론으로 흡수된다고 판단된

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역시 최초의 인간의 트라

우마로 인체에 저장되어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래서 시조는 38 억 년 동안 인체에 저장된 모든 정

보 및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인체의 서사를 풀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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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38 억 년 동안의 서사가 인체에

현재의 시간으로 저장되어 있는, 혹은 정지되어 있는,

그 시간 혹은 뉴런의 정보를 풀어내는 것이다.-필자는

시간이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

재와 미래가 한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해 그 가능성이 존재한

다(6)- 시조는 인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조는 기의 흐름을 정격화한 유기체이다. 마치 인체와

같이 정격화 되어 있으며 인체의 혈액순환의 원리를 담

고 있다. 그래서 시조가 정격을 벗어나면 인체가 병든

것과 같고 시조의 흐름이 유연하면 인체의 혈액순환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시조는 정격으로 창작되어야 건강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조의 일정한 음수율이 지켜져야 하

며 시조의 관절 역할을 하는 조사 사용의 테크닉이 필

요하다. 필자는 시조의 음수율을 3-4-3-4/3-4-3-4/3-

5-4-3으로 정하고 있다.

인체의 활동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진다. 즉 에너지를

흡수하고(기), 전개하며(승), 합성(부호화)하고(전), 결

(배출, 카타르시스)한다. 기승전결로 이루어지는 시조

가 인체의 그러한 활동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초장

과 중장에서 가슴 졸이며 담금질을 하고 인내하고 인내

하다가 종장에서 폭발시켜버리는 문장의 핵폭탄의 위

력을 간직하고 있다. 이 시조가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련되어서 건

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조의 초장

과 중장과 종장의 여정과 같다. 그래서 그러한 시조의

리듬은 우리가 시조를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창작하든

창작하지 않든 다정한 친구처럼 혹은 애인처럼 우리 인

간과 가장 밀접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시조는 유기체로서 물고기와 같다. 3-4-3-4는

힘의 유선형이다. 3-5-4-3은 물고기의 꼬리가 힘차게

물살을 퉁기며 앞으로 진행하는 힘의 분출을 표현하고

있다. 유선형인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기 위해서는 유

선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군더더기가 없어야 하며 지

느러미와 같은 조사와 서술어를 격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물고기와 같은 시조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무거워도 헤엄치기 어려우며 앞뒤 좌우로 하

나의 단어가 부족하거나 많아도 힘의 균형을 잃게 된

다. 마치 거북선의 노가 한쪽에는 모자라거나 한쪽에는

더 많거나 하는 경우가 되어서 제 방향을 잃게 되는 경

우와 같다. 현대시조가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다.

6. 문학치료 체험사례 분석 1

-우울증, 스트레스 등 치유

본 연구를 2012년 01월 01일∼2013년 07월 19일까지

1년 200일 동안 페이스북에서 ‘시조야 놀자’ 프로그램

을 시행한 후 시조에 의한 ‘문학치료 체험사례’를 분석

하였다(Table 2).

페이스북의 시조창작방인 ‘시조야놀자’와 시창작방

인 ‘시인의 나라’ 등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31명에 대해 체험담 쓰기를 시행했고, 2명은 면담을 시

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각 그룹에서 활발하

게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작품에 대한 창작 횟

수도 많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분석한 결과 시조를 통해 자가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참여자 중 76%였다. 시조창작에 의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조의 정격이 품위가 있어 보이며 정격을 완

성해 가면서 삶에 대한 지혜와 용기가 생기게 된다고

말하곤 하였다. 33명의 참여자 중에서 우울감과 우울증

등이 있는 5명이 정격 시조 창작에 의한 자가치유를 체

험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이 있는 5명이

정격 시조 창작에 의한 자가치유를 경험했다.

참여자 33명 중에서 시에 의한 자가치유경험자는 11

명인 반면, 정격 시조에 의한 자가치유경험자는 다른

장르에서보다 월등한 수치인 25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정격의 기운이 발생되는 정형시조의 틀이 많은 치료 효

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유경험자의 합이 참여인원 33명을 넘어가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장르에서 치료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시조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정격의 틀에 내재하는 언

어의 유희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시조창작품을 통해

서로 거리감이 없어지고 신속하게 친밀해지고 있었다.

또한, 실시간적인 대화형식으로 진행되는 댓글시조의

특성 상 서로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진솔하고 투명한 시조의 3장 속에서

소통의 기제가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절

가조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정형시조의 정격 치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전 세계인을 대상으

로 활성화 시킨다면 우리 인류에게 많은 치유체험을 전

달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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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학치료 체험사례 분석 2

-문학치료에 의한 삶의 질 향상

3년 53일 동안(2012년 01월 01일∼2015년 02월 22

일까지) 시조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학치료에

의한 삶의 질 향상도’를 분석하였다(Table 3).

프로그램은 ‘시조야놀자’를 통해 낭만시인공모전을

평균적으로 1달에 한 번씩 시행하여 총 32회를 시행하

였으며 정형시조의 창작력 및 정형시조 작성력 향상으

로 인한 정서함양을 위해 총 57,400 개에 이르는 댓글

지도를 시행하였다.

다음은 ‘시조야놀자’를 운영하며 낭만시인공모전 결

과를 발표하는 한국문단紙이다.

그림 3. 한국문단지

Fig.3. The Journal Korea Literature

시조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낭만시인공모전

제3회까지는 시조 부문 수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후에 회를 거듭할수록 수상하는 문인이 늘어나게 되

고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등 시조의 질적 향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모전 등에 당선되는 문인은 그만큼

자가치유력이 높았고 삶의 질도 날로 향상되어 갔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시조창작력 향상도는 90%

를 웃돌았으며, 창작자가 어렵고 힘들게 정격의 시조가

창작될 때 더욱 탄성을 지르며 희열을 느끼는 것을 보

았다. 참여자가 몰려 댓글지도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 참여자를 488명으로 조절

하게 되었다. 댓글지도로 인하여 시조작성력이 향상되

고 시조작성력이 향상됨으로써 시조창작력이 높게 나

타나고 깊고 다양한 정서적 함양을 이루게 되었다.

낭만시인공모전과 댓글지도로 인한 자가치유력은

76%를 이루게 되었고 타자에 대한 치유력도 76% 정도

로 예측되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도는 90%를 이루

었고 사회의 삶의 질 향상도 예측은 34%로 나타났다.

이 예측은 전체 사회의 모델 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의할 만한 사항은 첫째, 정격의 틀인 시조의 격식

에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담게 될 때 참여자들은 스스

로 보호감을 느낀다고 했다. 둘째, 대부분의 창작자들

은 삶이 재미있어졌다고 고백하며 삶에 대한 적응력과

진취력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수시로 시조의 창작과 감

상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병증이 심한 사람-

특히 다양한 트라우마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리고 고령의 참여자에게서 치유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강박증’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환자가 꽃에 관한 시조를 오랫동안 계속 쓰고 있는 중

에서 치유되었고, 고령자 중에서 단 기간에 시조 1,000

수를 창작하며 매일 수도 없이 시조를 작성하는 등 창

작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다.

8. 정격 시조에 대한 문학치료 인식도

2013년 7월 20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금비’ 식당

의 2층 강당에서 페이스북의 ‘시조야 놀자’에서 교육받

은 31인을 대상으로 ‘정격 시조에 대한 문학치료 인식

도’를 분석하였다(Table 4).

여기에 참여한 직업군을 보면 정격의 시조창작에 대

한 경험이 있는 38∼78세의 문학박사, 교수, 시인, 간병

인, 간호사, 영화감독(前), 목사, 포토테라피 교육자, 국

어교육 20년 종사자(前), 일반인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형시조에 대한 문학치료적 인식도 조사를 위한 질

문 31문항은 대부분 치료의 효과를 주는 틀을 지닌 시

조의 형식에 관한 것과 시조의 문학치료적 기능을 어떻

게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은 ‘질문에 동의하는 답’이나 ‘잘 모르거나

반대하는 답’을 표현하게 되어있었다.

테스트 결과 정격 시조로 인한 문학치유력을 체험했

거나 확신하는 인식도가 98%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격

으로 잘 창작된 시조의 문학치료적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2%에 불과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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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 강력한 문학치료를 위한 약인지를 증명해 주

는 결과가 되었다.

정격 시조는 시조가 인체와 닮아있기 때문에 시조의

치료적 코드로 인체의 병증 코드를 변화시켜 인체를 치

료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격에서 우러나오는 이

러한 어떤 느낌을 참여자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아픔으로 시조를 쓰거나 사랑의 문장으로 시조를

쓰거나 환자와 함께 시조를 쓰면 인체의 트라우마가 해

소된다는 것도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조창작을 필자가 지도한 결과 시조를 쓸 줄 알게

만 되면 참여자들 누구나가 시조쓰기에 빠져들었다. 그

러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세계인들을 향한 시조

인구의 저변확대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세계의 이웃을 치료해줄 수 있는 강

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9. ‘시조야놀자’ 프로그램을통해증가된적극적인문

학치료 활동 상황-신춘문예 당선 등의 사례

본 연구를 위하여 페이스북에서 ‘시조야놀자’ 그룹을

만들어 시조 짓기 등을 통하여 시조와 놀기를 시작하였

는데, 3 년 간 시행한 결과 그룹원들은 날마다 시조의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병원에 입

원해 있는 중에,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출근하거나 퇴

근하면서, 혹은 잠자다가 일어나면서, 교육을 시행하면

서, 혹은 놀이를 시행하거나 하는 등에서 언제 어디서

든지 시조를 창작하면서 즐기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시조가 시절가조의 특성을 간직하고 극히 빠

른 시간에 창작이 되고 전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조의 정격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쉽고 빠르게 정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삶

의 현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삶의 정형을 생각하며

정격의 틀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격식 있고 고급스

런 문학의 틀이다. 이러한 시조는 손쉽게 창작할 수 있

기 때문에 창작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흥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삶에 흥미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생활의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시조가 그만

큼 문학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창작자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어느 순간이든 시와 장

소를 구분하지 않고 시조를 창작하는 동안에 신춘문예

에 당선이 되기도 하고, 시집을 출간하기도 하며, 자신

들에게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킨 시조 창작에 대한 경험

을 활용하여 타자에 대한 시조창작을 지도하기도 하며,

문학지를 창간하는 등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시조에 대한 문학치료의 효과가 트라우마가 많이 있

는 창작자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문학치료

적 경험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석해보면 트라우마

가 많이 있는 창작자들은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 많이

나타나며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트라우마가 많이 누적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나이가 많은 사

람은 살아온 시간만큼 인체에 불편한 서사가 무의식의

형태로 많이 침잠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치료적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시조야

놀자’ 프로그램은 2012년 01월 01∼2015년 02월 22일까

지 3년 53일 동안 운영되었다. ‘시조야 놀자’ 프로그램

에 488명이 참여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2015년 1월 17

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시행된 시조 부문 신춘문예 당

선자에 대한 시상식 장면이다*.

그림 4. ‘시조야 놀자‘를 통해 등단한 사람들

Fig.4 The Awarded People by ‘Play with Sijo’

문학치료 프로그램인 ‘시조야 놀자’를 진행하는 중에

서 유독 뛰어난 창작력을 보이며 문학의 금자탑이라고

부르고 있는 신춘문예의 관문까지 뚫어낸 사람들에 대

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작성해 보았다.

‘시조야놀자’를 통해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들

* https://www.facebook.com/groups/4510366682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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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기간

신춘문예 공모
결과

적극적으로
문학치료를
하는 사람들

2012년 01월 1일

∼2015년 02월 18

일까지 3년 49일

동안 ‘시조야놀자’

운영. 2015년 2월

18일 현재 488명

이 회원으로 참여

27명이 신춘

문예 당선되어

본격적으로 문

인 활동에 참여.

‘시조야 놀자’ 에

참여자 중 5.53%

15명이 적극적

으로 활발한 집

필 및 치유활동

지속. 신춘문예

에 당선된 문인

중 55.55%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들은 어느 문인보다 못지않은 문장에

대한 순발력과 높은 창작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여느

대다수의 문인들이 홀로 문학 텍스트를 창작하는 것과 달리

SNS를 통하여 타자와 소통하면서 문학창작을 함으로써 사회

치료적 관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창작품

을 포스팅 하는 것은 바로 문학치료적 행위를 공유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과연 ‘시조야 놀자’를 통해 교육하고 있는 긍

정적이고 창조적인 시조 창작을 통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시

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주는 활

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조창작을 하면서 변

화되고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문학치유 활력도’로

명명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문학치유 활력도’라는 말은 ‘문학

치유 기여도’나 ‘문학치유 효과’ 혹은 ‘문학치유 속도’라는 말

과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시조는 필자가 3 년 전부터 ‘시조야 놀자’에서 가르치고 있

는 긍정적인 창작활동-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

인 서술 등-을 통해 치유의 속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시조

의 형식과 긍정적인 치유의 힘이 그 최고의 속도를 견인한다

고 판단된다. 인체는 부정적인 단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최준식이 번역한 책에서도 증명이 된

다*.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시조가 되면서 시조

창작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그리

고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

는 일상적인 사람들은 문학치유 활력도를 50%까지, 50%를 넘

어서 자신의 문제와 질병 등에 대하여 강력한 치유효과를 나

타내는 사람들은 문학치유 활력도를 74%까지, 그리고 74%를

넘어서 신춘문예 공모에 당선이 되거나 집필활동 및 시집을

발간하거나 타자에 대한 문학치료의 교육을 진행하거나 문단

을 형성하며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자신 및 타자에 대한 전문

적인 문학치료의 길에 들어서는 등으로 강력한 치유력을 향상

시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75%∼100%까지로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꾸준한 창작의지를 불태우며 문학치유 활력도

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본고에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 꾸준한 문학치유 활력도를 보이고 있는 그룹에 대한 언

급은 신춘문예 당선 그룹으로 한정하였다. 신인문학상이나 낭

만시인 공모전 등으로 당선하여 문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시

조의 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타자들에 대한 문학치

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룹 중에서도, 혹은 개인 스

스로도, 이 ‘시조야놀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강력

한 문학치유 활력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들은 생략하였다.

문학치유 활력도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 27명 중)

1%∼50% 75%∼87% 88%∼100%

9명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 중 33.33%

3명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 중 11.11%

15명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 중 55.55%

신춘문예당선자그룹에서문학치유활력도 1%∼50%를 보

이고 있는 사람들은 9명으로서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 중에서

33.33%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5명이 국내에 있는 그룹 회원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 문학치유 활성도가 더욱 긴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명이 외국에 있는

멤버들이라 외국과 국내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사실 페이스북의 댓글 란에

서마음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다할 수 없다는 데에 이

소통의 부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머지 1명은

시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지 못하는 경우였다.

이결과회원간의소통의어려움이문학치료시행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외국에 있는

멤버들에 대한보다적극적인그리고유용한소통의방

법이필요하다는것이하나의과제가되었다. 그리고시

조에대한관심을보이지못하는한사람은기존에이미

시를쓰고있는문인이었다. 그래서시조에대한관심이

덜한경우인데이런기존의 문인에 대해서는시조에어

떻게 친숙하게 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에서 문학치유 활력도 75%∼

87%를 발출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3명으로서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 중에서 11.11%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3

명 중 2명은 신체의 질병을, 1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모두 시조

* LeDoux Joseph, THE EMOTIONAL BRAIN, 최준식 역, 느끼는 뇌 (서울: 학지사, 2006),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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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생활화하며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기쁘게 영

위하고 있는 중이다.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에서 문학치유 활력도 88%∼

100%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15명으로서 신춘문예

당선자 그룹 중에서 55.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 6명은 페이스북의 다른 그룹을 형성하며 계속하여

시조창작의 즐거움을 이어가고 있고 3명은 극심한 질

병 혹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한 사람은 문학

치유를 위한 출판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페이스북에

한 그룹을 따로 만들어 문학치유를 위한 문학치료 지도

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차를 몰

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기절해 버릴 정

도의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극심한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꽃에 대한 시조를 지으면 좋겠는

냐고 필자에게 물어오기에 필자는 그렇게 할 것을 강력

하게 피력하였다.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와 그 순수함을

각각 다른 꽃들 속에서 찾아내어 서술하기를, 이 세상

에 있는 모든 꽃들을 대상으로 창작할 것을, 권유하였

다. 그러자 1년 정도 지나면서그 사람은자신의극심한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사람

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보살펴주는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받아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시조로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고 한 사람은 시조교실을 열어 가

르치면서 작품집을 내는 등 시조를 통한 문학치료의 효

과를 가득히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 참여자

는 오직 자신의 살아온 수많은 역사의 경험에 투영된

창작의 즐거움으로 다양한 카타르시스를 시조의 기능

으로 조절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결과로 볼 때-특히 밑줄 친 부분에서- 시조의 창

작활동이나 사회적인 적응의 형태로 살펴보면 시조에

대한 문학치료의 효과는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창작자

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문학치료적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에 뒤지지 않는 치유력으로 타자

의 세상을 치료의 코드와 부호로 열고 있는 중이다. 하

루에도 수십 편의 작품을 창작하여 페이스북에 올리고

소통하며 자신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허물고 있는 사람

도 있는데, 이는 시조라는 정형의 틀로써 자신의 트라

우마를 매일 쉬지 않고 지원내고 있는 중인 것이다.

다음에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된 두 사람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버들잎 넘실대는>

버들잎 넘실대는 연못에 비가 오고

보릿대 고이접어 풀피리 불어주던

풋풋한 풀내음 나던 풋사랑이 그립네

아프게 몸 굴리며 단풍들 서걱대네

싸늘한 바람들이 정적을 똘똘 감아

마음엔 마른버짐이 무장무장 피누나

해마다 반복되는 복사된 가을인데

다홍빛 화려함에 질릴 줄 모르겠네

고독을 줄창 껴안고 방황해도 좋으리

–장영화의 신춘문예 시조 당선작 전문

이 작품 <버들잎 넘실대는>은 2013년 신춘문예의

정격 시조 당선작이다*. 전체가 3수로 된 연시조인데,

각 수당 3장이므로 전체 9장으로 되어있으며 이 9장은

문장뉴런이 9개인 경우와 같은 것이다. 물론 하나의 문

장뉴런이 시조 한 장(章)인데 이 시조 한 장(章)의 각

구와 각 음보 등에 의미와 의미구조를 지닌 다양한 문

장뉴런이 존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

못에 비가 오고”는 “비가 연못에 오다”이고, “마른버짐

이”는 “버짐이 마르다”의 뜻이므로 주어+서술어 관계

가 성립되는 문장뉴런의 의미구조를 갖추고 있다. “풀

피리”는 “풀로 만든 피리이다”라는 의미가, “버들잎”은

“버드나무 잎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장뉴

런의 의미구조를 갖추고 있다. 단어 하나에도 생략된

주어 혹은 생략된 서술어나 수식어가 간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구조가 인체의 뉴런의 시스템

에 부호화 되어 문학치료적 효과를 견인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시조는 각 장이 ‘주어+서술어’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인체의 뉴런과

잘 어울리게 되어 타자가 이러한 시조를 읽어 내려감과

동시에 혹은 감상함과 동시에 인체 내부에서 치료적 기

제를 자연스럽게 발출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시조가 아닌 시로써 각 장 혹은 각 행이 서술

어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사형으로 끝난다면 서

*http://happykoreanews.com/print_paper.php?number=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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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인체의 뉴런은 세포

체에서 종합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정보를 종합하여 시냅스를 통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전

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격 시조는 3장 혹은 3행으로 이루어진 기

승전결의 형식으로 ‘주어+서술어’의 문장뉴런의 구조로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이므로 다른 장르의 어느 경우보

다 정보 전달력이 빠르다. 그것은 문학치유의 효과가

빠르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문학치유의 활력도가 다

른 장르에 비해 월등히 높고 짜임새 있으며 안전하며

완전한 것이 정격 시조이기 때문이다.

위의 시조에서 첫 번째 수는 “풋사랑이 그립다”라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초장의 ‘버들잎’과

‘연못’, ‘비’가 그리고 중장에서 ‘보릿대’와 ‘풀피리’, 그리

고 종장에서 ‘풀내음’, ‘풋사랑’이 초장+중장+종장의 형

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립다’라는 시적 정서를

극대화 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문장뉴런의 구조는 이미

한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적 기제로 인체의 시스템에 기

억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문장뉴런이 인체에 부호화되

어 흡수되면 인체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어우러져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정서대로 치료적 기제를 발출하게

되는 것이다. “버들잎 넘실대는 연못에 비가 오고”는

그리움의 정서가 작가의 그리움과의 거리두기의 방식

으로 자신의 현재적 그리움을 ‘버들잎 넘실대는’으로

‘연못에 비가 오고’로 정격화 시키고 있다. 또한 초장에

대한 그리움의 전개 형식인 “보릿대 고이접어 풀피리

불어주던”으로 ‘보릿대 고이 접어’와 ‘풀피리 불어주던’

으로 작가의 과거의 그리움의 영상을 떠올려 현재의 그

리움의 영상과 만나게 함으로써 이 문장뉴런의 정보가

인체의 뉴런에 작용하여 인체의 뉴런의 세포체에서 종

합적인 판단으로써 “풋풋한 풀내음 나던 풋사랑이 그립

다”라고 시냅스한다. 그런 인체의 뉴런의 작용은 이렇

게 문장의 형식으로 시조를 창작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조는 첫수의 그리움이 연결되어 “마음에

마른버짐이 무장무장 피누나”로 전개되어 있고 세 번째

시조는 또한 그 마른버짐이 피는 그리움이 고독의 정서

로 응결되어 “고독을 줄창 껴안고 방황해도 좋으리”라

고 이 시조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조의

각 수에 있는 단어들이 그리움이라는 하나의 문학치료

적 단서에 집중되어 그 서정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한 단어들은 각각 자신만의 특별한 정서를 머

금고 인체의 전체적인 그리움의 시스템을 깨우며 진동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조의 제목은 “버들잎 넘실대는”으로

써 항상 버들잎이 낭창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움은

삶의 일부가 되어 인체에 깃들어 사는 정서의 나무들을

흔들어 인간 본연의 고독을 승화시키는 첫 단추로서 인

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리움 혹은 고독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의욕과 열망을 고취시키고 있는 문학

치료적 에너지로써 인체의 미토콘드리아와 기억세포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리움은 지속적으로 인체에 작용

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점에서 문

학, 특히 시조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일시적 각인과 지속적 각인의

대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알라이다 아스만은 말

한다.

장영화의 시조 창작의 행위는 일상의 권태를 일시적

인 각인으로 지워버리고 자가치유를 위해 그리움이라

는 단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각인’의 형식으로 기억의

공간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또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기억을 지우고 쓰는 “심

리 도구를 세칭 ‘요술공책’이라는 기록 모델로 재구성

했다”*고 한다. 시조는 마치 요술공책과 같은 것이다.

언제든 단어를 쓰고 지우고 바꾸면서 사람의 심리를 긍

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화의 시

조쓰기는 바로 그런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걸러내고 쓰는 작업을 통해서 감각과 정서의 핵이 시조

안에 단어의 미토콘드리아로 문장의 변연계로 형성되

도록 시조의 틀을 따분한 일상에서 그리움의 일상으로

겨누고 있는 것이다.

<시암골 콩밭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휘어져 늘어지니

자태는 요염하고 맵시도 고웁구나

낭창한 허리춤 위에 홍접란이 핀다네

시암골 콩밭으로 옛집을 찾아가니

울엄니 반겨주며 호미질 멈춘다네

*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변학수, 채연숙 공역,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2).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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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아 추자나무밭 콩밭으로 가거라

청솔모 드나들던 시암골 올라가니

무성한 풀숲 돼서 옛 모습 간 데 없고

깨 터는 엄니 모습만 아른아른 하구나

–이선녀의 신춘문예 시조 당선작 전문

오늘날의 문학치료에서는 중점적으로 바로 ‘나 자

신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언어의 발견이라고 변학수는 말하고 있다*.

위의 시조 <시암골 콩밭으로>는 이선녀가 2015년

신춘문예에서 시조 부문 가작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

시조는 이선녀가 어머니를 여의고 난 직후에 창작한 정

격 시조이다.

그렇게 이선녀는 페이스북과 오프라인에서 “시조야

놀자”를 통해 시조 창작을 배운 이후로 일상을 시조의

리듬과 연결지어 시조를 창작하며 자신을 치유하고 있

었는데, 이 시조는 “시암골 콩밭”과 “깨밭”이라는 어머

니와 함께 한 공간에 대한 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

자는 시암골 콩밭과 깨밭에 대한 기억 속을 오가며 자

신의 치료적 문장들을 발출해 내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작고하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관한 것이다. 이제는

안 계시지만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갑

자기 다가온 별리의 아픔을 이겨내는 문장을 만들어내

는 것이다. 즉 갑작스런 이별의 과정을 좀 더 늦게 지연

시키며 적응해 가는 과정이기도 한 치료적 문장을 창작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인체의 기억 시스템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뉴런을 활성화 시켜 어머니와의 시절을

떠올리고 현재의 아픔의 정신적 기제와 함께 종합하여

인체의 뉴런의 단계에서 새로운 종합적인 판단으로 새

로운 정서의 문장을 만들어 인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이다. 그래서 문장뉴런은 인체의 뉴런의 문장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뉴런은 또한 인체의 시스템에 접

근하면 인체의 뉴런과 잘 어울리게 되어 서로 상호작용

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치료적인 호

르몬 등 분비물이 인체의 세포에서 생산되어 인체의 시

스템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이 시조의 첫수에서는 홍접란이 피는 과정을 그리며

이선녀의 존재에 대한 이상향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이선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아

름답고 고귀하며 성숙하고 끼 있는 자신의 이목구비를

잘 갖춘 삶의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밑바탕에는 어머

니로부터 태어난 자신의 인간 본질의 정격적 정서가 무

의식으로 존재하는 치료적인 문장으로 입력되어 있다

가 예술로써 승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에서는 ‘시암골 콩밭’이라는 토속적인 고

향의 정경이 나타난다. 이 심상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재하고 있는 이선녀의 본질적인 그리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의 키워드이다. 이는 결국 “시암골

콩밭으로 옛집을 찾아간다”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

‘옛집’은 이선녀가 무의식의 둥지를 틀고 있는 문장뉴

런의 기억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암골

콩밭으로 찾아가는 옛집”이라고 이 시조의 초장의 끝을

명사형으로 마치게 되면 기억속의 문장뉴런에 접근해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시암골 콩밭

으로 옛집을 찾아간다”며 문장의 끝을 서술형으로 만들

게 되면 바로 인체의 뉴런과 흡사한 구조가 되어 인체

의 뉴런과 문장뉴런은 잘 어울리게 되며 치료적 기전이

즉각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문장 뉴런

은 문학치료적 기제로서 인체의 뉴런과 어울려 문학치

료적 기전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의 끝

을 서술형으로 이끌면 이 문장은 스스로 자생하여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서 머리(주어부)와 가슴(수식

어부)과 꼬리(서술어부)가 자유스럽게 움직이며 유영

하는 물고기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의

뉴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런데 이 시조의 초장에서 그 끝을 명사형으로 마치게

되면 꼬리가 없어진 물고기가 되어 유연한 활동이 제어

된다. 그래서 시조는 각 장이 서술형으로 이어지는 것

이 아주 좋은 시조 창작의 본보기가 된다. 이선녀의 시

조를 보면 시조의 각 장의 끝이 모두 서술형으로 이루

어져 있는 정격 시조임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보자. 두 번째 수의 중장에는 역시 시암골

콩밭을 건너가 “울엄니 반겨주며 호미질 멈춘다네”라

며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이선녀는 이제 가고 안 계시

는 어머니를 기억의 시암골 콩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호미질마저 멈추며 이선녀를 반겨주는 분이

*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13), 13.
** http://sisarang.kr/news/view.asp?idx=161&msection=6&ssection=4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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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이선녀는 이 문장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그러

면서 “세월아 추자나무밭 콩밭으로 가거라”라고 언명

하며 지금 이 고통스런 시간의 머리채를 잡아 과거의

시간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즉, 슬픈 시간의 언저리

를 기뻤던 시간의 문장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다. 이

러한 회복의 과정이 치료의 과정이다. 더구나 왜 하필

시암골이며 왜 하필 또 콩밭인가. 시암골은 이선녀의

마음의 고향이며 콩밭은 어머니께서 일구시던 삶의 터

전이다. 어머니께서 일구시던 많은 삶의 터전 중에서

특히 콩밭은 더욱 더 자신의 고통의 심장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문장의 키워드이다. 문학치료적인 서술을 위해

서는 ‘콩밭’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란 단어로 바꾸어도

된다. 즉 콩콩거리며 뛰는 이 심장은 ‘콩밭’으로 상징화

될 수 있으며 또한 작품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콩밭’

은 또 기억 속의 ‘추자나무밭 콩밭’으로 대치된다. 그래

서 슬픔과 고통으로 오그라드는 지금의 심장을 기쁨과

환희로 넘실거리는 ‘추자나무밭 콩밭’의 심상과 어울리

게 하여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다. 콩은 뇌신경의 기능을 도와주어서 병증을 희석

시키며 인체의 신경을 정상화시켜주는 좋은 식품이다.

그래서 지금의 아픈 시간을 추자나무밭에 있는 ‘콩밭’

으로 보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자나무의

열매는 신경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이제 마지막 수를 보자. 결론은 “깨 터는 엄니 모습

만 아른아른 하구나”로 마치고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어머니를 만난 모습을 그린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여

유를 갖고 이제는 가고 없는 어머니를 인정하며 그 대

신 ‘깨를 터는’ 고소한 정경을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깨

의 진정 효과를 유도해 자신의 흥분된 심장과 혈관을

다스리게 된다. 이 문학치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깨를

체내에 흡수하지 않고 문장으로 서술만 해도 체내에서

이미 깨의 효능을 알고 있어서 그 반응을 하게 유도하

는 경우이다. 즉 깨 터는 마당에서 무수한 깨들이 하염

없이 쏟아져 내리는 고소한 하늘을 떠올리며 조건반사

적으로 인체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치료의

조건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 것을 생각만 해도 즉

신 김치 같은 것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인체는 조건반사를 일으켜 입속에 가득히 침을 분비해

내는 경우와 같다. 깨를 터는 행위, 이것은 삶의 가치가

집중되는 극한 삶의 아름다움이다. 신혼 때, 삶의 아름

다운 순간을 깨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선녀가 시조를 창작하는 목적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 좋아하는 것, 인간

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 행동하게 되어있다. 이선녀의

시조는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혐오

스런 단어나 저주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Daniel Siegel은 “우리는 좋은

것을 향해 다가가고 나쁜 것으로부터 피한다. 이렇게

해서 변연계는 행동을 유발evoke motion하는 감정

e-motion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상처받은 자아가 있는 곳에

창의적인 자아가 있다.”고 했다. 이선녀는 어머니를 여

의는 상처를 받은 뒤 이 시조를 창작하고 이 시조로 신

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회관 시상식장에서 울

면서 수상소감을 발표하였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

한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이선녀

는 이렇게 스스로 문학치료를 하며 바로 자신이 타자에

게 시냅스 작용을 일으켜 치료의 에너지를 전이시키며

많은 타자들을 문학치료의 현장으로 이끌어 치료의 에

너지를 체험하게 했다.

이선녀의 정격 시조의 문장뉴런은 많은 타자들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낭송 → 공기 중에서 압력파로 전

파 → 타자의 귀로 전달 → 타자의 신경 시스템 작동>

의 순서로 시냅스된 것이다. 이것이 청중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문학적 시냅스의 구조이다.

Ⅳ. 논의

본 논문은 문학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경로

를 통해 실행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들을 제시하

기 위해 대한민국 고유의 문학 형태인 시조를 통해 설

명하려고 하였다. 시조만큼 문학치료에 대해 잘 설명되

어질 문학의 형태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조는 문학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확연

하게 인체의 구조와 닮아있고 우주의 순환 원리가 담겨

져 있으며 명확한 기승전결의 구조로 인간의 모든 심상

들을 맘껏 표현해 낼 수 있는 문학의 정형의 틀이기 때

문이다.

* Siegel Daniel, MINDSIGHT, 오혜경 역, 마음을 여는 기술 (파주: 21세기북스, 2011),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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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정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인간은 정형이기 때문이다. 손과 발과 다리와 눈과 귀

등 모든 생긴 모습이 인간이라면 다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이 각각 다른 개성과 감성을 가

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각각의 시조가 서로 다

른 특성대로 지어진다고 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

다.

시조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시조를 인간의 구조와

함께 설명한다면, 시조의 초장이 인간의 머리 부분이고

시조의 종장이 인간의 가슴 부분이며 시조의 종장이 인

간의 하부구조이다. 더 세밀하게 기능적인 면을 간략하

게-많은 설명을 생략하고- 언급한다면 시조의 초장은

인간의 입이며 시조의 중장은 인간의 위장이고 시조의

종장은 인간의 항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인 시조가 잘 살아가려면 이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건강의 요소이다. 잘 먹는

다는 것은 에너지를 잘 흡입한다는 것이며 잘 소화한다

는 것은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는 것이며 잘 배출한

다는 것은 카타르시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시조가 비록 시조의 정형을 벗어나 사생아의 형

태로 전락하였을지라도 현대의 민중의 아픔을 대변해

온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정형의 틀이 갖춰진다면 더

할 나위 없는 문학치료에 대한 약이 되는 것이다.

이송희는 그의 논문에서 “현대시조의 현실에 대한

반영과 저항의 면모는 분단구조에 대한 비판, 항쟁트라

우마에 대한 재현,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치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 시

조의 현실적 대응력은 앞으로 현대시조가 현대시와 차

별을 이루는 양식으로서 끊임없이 존속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이제, 시조를 인체에 담아보자. 인체에는 뉴런이 있

다. 이 뉴런은 수상돌기, 세포체, 축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발견이다. 수상돌기에서 정보를

입력받아 세포체에서 판단하고 정리를 한다. 그리고 축

색으로 보내서 다른 신경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

이다. 시조의 초장이 뉴런의 수상돌기 역할을 하며 중

장이 세포체, 그리고 종장이 축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뉴런의 기능을 확장하며 뉴런의 각 부분

에서 판단하고 정리한다고 볼 때 시조의 각 부분에서

전체적인 틀로 판단되고 정리된다고 할 수 있다. 뉴런

의 마지막 축색 부분에서 정보의 배출 및 전달에 관여

하듯이 시조의 마지막인 종장도 정보의 배출 및 전달에

관여하는 카타르시스적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원리로 하여 문학은 특히 시조는 인체의 모

형으로서 시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

에게 치료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서

게 된다. 인간의 몸이 건강하다면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가 건강하다면

초장(입력), 중장(전개, 종합), 종장(반전, 배출)이 잘 짜

여져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형이 생기거

나 흐름이 막히면 병이 든 것이다.

여기서 시조에 기형이 생긴다는 것은 인간에게 기형

이 있듯이 시조에 기형이 생겨나서 자수율, 음보율…

등의 시조의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며, 흐름이 막힌

다는 것은 체언과 조사와 서술어 등의 사용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문장이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조가 제대로 건강하게 창작되었다면 그 건강한 시

조는 건강한 리듬과 활력으로 인체와 건강하게 시냅스

한다. 이것이 정격 시조가 가져다주는 문학적 치료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의 건강한 정격의 문장이

건강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판단

된다. 문학하는 이들은 되도록 건강한 문학작품으로 사

회를 건강하게 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시조가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원리는 전이(Transfer

ence)에 의한 현상 때문이다. 시조를 감상함으로써 인

간은 그 시조의 감성과 탄력을 고스란히 인체 안으로

흡수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조의 건강한 문장력

으로 인체에 내재되어 있는 서사가 건강하게 정리되고

인체의 각 기관에서 뉴런의 활성화를 통해 치료적 호르

몬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다. 단시조의 한 장(章)은 마치

하나의 뉴런과 같고 단시조와 단시조들이 서로 전이적

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인체의 시스템에서 뉴

런과 뉴런들이 서로 시냅스 작용을 일으켜 정보전달을

활발히 하고 치료적 분비물을 인체 내에 쏟아내게 되는

경우와 같다.

또한 건강한 인체는 건강한 시조를 창작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인체라 할지라도 건강한 시조를 쓸 수

* 이송희, “현대시조에 나타난 민중정신” 인문학연구 (제48집),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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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인체는 곧 바로 건강한 시조의 문장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건강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치

료의 요건이다.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 태양과 별과 먼지와 돌과 바

람 등 모든 무생물체라도 우주에 있는 것은 다 시조의

형식을 닮아있다. 그것이 우주의 운행의 원리이다. 자

연은 우주의 리듬대로 운행되며 그것은 정격 시조의 리

듬이다. 그래서 시조의 형식과 리듬은 생명체에게 더욱

빠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물에게

건강한 시조의 형식으로 말을 건다면 아무리 혼탁한 물

일지라도, 병든 물일지라도, 그 물은 건강할 채비를 갖

추게 되는 것이다.

나무를 시조의 형식으로 말한다면 뿌리가 초장이고

줄기와 가지와 잎들이 중장이며 꽃과 열매가 종장이다.

나무를 뉴런으로 말한다면 나무의 뿌리가 수상돌기이

며 나무의 줄기와 잎들이 세포체이며 꽃과 열매가 축색

이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는 에너지를 입력하고 줄기와

잎 등에서는 그 에너지의 합성이 이루어지며 꽃과 열매

로 그 에너지를 배출해 내는 것이다.

나무가 배출해 내는 꽃과 열매들에게서 발산되는 에

너지들은 땅 위의 동물과 벌과 나비와 새, 혹은 바람 등

에 의해서 다른 나무로 가거나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써

새로운 나무나 열매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을 뉴런의

생리로 말하면 나무의 시냅스과정이다. 나무와 나무끼

리 정보를 전달하고 보존하며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내

는 이 과정이 인체 내의 시냅스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시조도 이와 같이 단시조와 단시조 사이에서 시냅스

작용이 일어난다.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이루어지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시냅스 작용이 이루어져 정보

가 연결되고 종합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치료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시냅

스작용이 일어날 때 어떤 정보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치료적 요소들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게 된다.

문학치료는 결국 문장과 문장 사이의 긍정적이고 창

조적이며 치료적인 에너지의 시냅스 작용에 의한 것이

며 문학이 인체를 치료하는 원리는 문장뉴런과 인체의

뉴런과의 사이에서 시냅스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에 살인적인 문장이 인체의 시스템에 시냅스

되면 그 인간은 살인적인 틀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문

학치료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치료적

인 문장과 인간이라는 문장의 시냅스 작용이 이루어지

는 것이다. 인간은 또 하나의 문장이며 또 하나의 뉴런

으로서 인간들의 관계에서 전이적인 현상으로 서로 에

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시냅스 작용이 있는

것이며 인간과 문장 사이에도 시냅스 작용이 있고 인간

과 나무 사이에도 시냅스 작용이 있다. 인간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나무가 건강한 환경에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시냅스의 증거이다. 이에 더 나아가

서 인간은 우주와 시냅스하는 존재이다. 그 우주와 통

신하는 하나의 방법이 시조와 소통하는 것이다. 시조는

우주이며 인간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규정해 놓은 정형시조에 대한 정격의 형식을

보면 3-4-3-4/3-4-3-4/3-5-4-3이다. 왜인가. 이것은

우주의 힘의 원리를 닮아있기 때문이다. 즉 초장에서

서서히(3字) 움켜잡고 세게(4字) 움켜잡고, 서서히(3字)

움켜잡고 세게(4字) 움켜잡고, 또 중장에서 서서히(3字)

움켜잡고 세게(4字) 움켜잡고, 서서히(3字) 움켜잡고 세

게(4字) 움켜잡고 그리고 초장과 중장에서 움켜쥔 에너

지를 종장에서 처음엔 서서히(3字) 움켜잡고 그 다음엔

아주 세게(5字) 풀어주고 약간(4字) 풀어주고 서서히(3

字) 풀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움켜잡는 것은 에너지의 흡입이며 풀어주는

것은 에너지의 발출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움켜잡고 세

게 움켜잡기를 4번 반복한다. 그러면서 초장에서 중장

에 이르기까지 문장들이 도열하게 된다. 종장에서는 초

장과 중장에서 모아진 에너지를 한 번 움켜잡고 한꺼번

에 발출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물의 흐름과 같아서 산

과 계곡에서 서서히 3-4-3-4로 잔잔한 흐름으로 잔잔

한 역동성으로 초장과 중장까지 흐르던 물이 종장에 와

서 폭포수로 쏟아지는 경우와 같다. 종장은 폭포수의

위에서 초장과 중장에서 모아온 모든 물들을 3으로 한

꺼번에 움켜쥐고서는 5의 힘으로 엄청난 에너지로 폭

포수를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 다음에 서서히 4에

서 3으로, 즉 5-4-3으로 무리 없는 힘의 이동으로 흐르

게 된다. 이런 필자의 시조의 힘의 원리의 일부를 (사)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의 창간호에서 시조의 이정표로

삼게 되었다.

인체를 닮은 시조가 그렇다면 인체도 또한 그러한

순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인체에는 정맥과 동맥

이 있다. 심장에서 정맥의 피를 받아들이고 동맥으로

혈액을 배출한다. 이 심장의 리듬이 인간의 활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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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때로는 3으로 때로는 4로 때로는 격하게 5의 리듬으

로 박동한다.

일반적으로 정맥의 피를 받아들이는 심장은 3-4-3

-4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3-4-3-4

의 흐름에 대한 것은 혈관의 ‘판막’이 그 역할을 해준다.

다리 혈관의 판막이 손상되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한다.

순환이 잘 되지 않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그

래서 판막이 중요하듯이 시조의 각 음보의 구조가 중요

한 것이다. 이렇게 3-4-3-4조로 자연스럽게 혈액을 받

아들인 심장은 다시 동맥을 향해 격한 펌프질을 한다.

마치 폭포수가 5의 힘으로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강한

수축력으로 혈액들을 동맥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그러

면 그 혈액은 시조의 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5-4-3의

순차적으로 잔잔해지는 힘의 원리로 배출되고 다시

3-4-3-4조의 힘의 원리로 혈관 속을 흐르게 된다. 그러

면서 다시 정맥으로 심장으로 동맥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혈액의 시냅스는 심장(더 자세히 언급하면

심장과 신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격 우주의 건강한 리듬이며 정격 시조의

건강한 리듬이며 정격 인체의 건강한 리듬이다. 이 건

강한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문학치료이다.

아직 채 정형시조로 완성되지 못한 대한민국의 시조

가 일제강점기 이후로 그 길을 벗어났다. 그것은 가람

이병기의 잘못된 시조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수율을 지키지 못하면 위에서 언급한 시조의 힘의

질서가 파괴된다. 또한 각 장이 조사를 제대로 사용하

지 못하고 문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문장과 문장

간의 시냅스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인

체의 하지정맥류와 같은 병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또한 기형의 시조가 되면 인간이 머리가 두 개이거

나 다리가 네 개이거나 자궁이 세 개가 되는 등으로 엄

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필자는

시조의 정형의 형식을 표현하지 못한 것은 시조이기는

하되 정형시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시조인이 정형

시조를 쓰거나 정형이 아닌 시조를 쓰거나 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어떻게 쓰는 것이 더 문학

치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인지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시조는 절대로 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필자

는 그 논의에 앞서 시조는 정격 시조이어야 한다고 말

하고 싶다. 그렇게 될 때 시조는 시보다도 깊고 뛰어난

절도 있는 인간 정서를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

게 할 때 지구촌 사람들은 정제된 치료의 에너지가 깔

끔하게 집중된 시조의 각 장(章)으로 인해 더욱 건강한

긴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녹색문단과 한국문단, 창조문학신문사에서는 이

제 대한민국의 정형시조를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

로 정격 시조 쓰기를 장려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바

로 된 시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대한민국의 시

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엄청난 에

너지를 가진 문학의 틀이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문학치료라는 키워드가 치료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문학치료의 행위가 보험적용

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문학치료에 응하고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문학치료에 대한 인식이 제대

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학은 국력이다. 문학이 가지는 치료효과가 인류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하이쿠를

세계적인 문학의 키워드로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현대시조의 잘못을 시정하고 정격 시조를 활

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시와 하이쿠와 당당하게 정

형시의 계열에서 겨루어 세계문학의 정상에 올려놓아

야 한다.

인간은 그 중심에 한의 트라우마가 있고 또한 수시

로 많은 서사와 접촉하면서 트라우마를 중첩적으로 겪

게 된다. 그래서 문학치료는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쉽게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단지 3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면

서도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 정격의 정형시조를

창작하고 감상해야 한다.

본고는 문학치료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그리고 한 나라의 국력의 신장에 기여함을 인지하면

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학의 형태인 시조가 인체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문학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조에 대한 문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시조의 문장이 가지는 틀에 간직된 안정감과 에너지

를 활용해 어떻게 시조가 인체에 치료적인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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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한 탐색으로 인체의 시냅스 작용에 대한 의

학적인 내용을 키워드로 추출해 내어 연구해 보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시조는 문학치료 효과를 가장 신속적으

로 진행시키며 삶의 질을 상승시키게 되는 문학 형태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날로 상승되는 우울증 및 정서적

고립감과 각종 병증 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조

의 창작 등 시조를 통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전 국민

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향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상시

적인 문학치료적 접근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

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본고의 결론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날로 상승되는 우울증과 정서적 고립감 등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계속적인 치유효과를 발생하기 위

해서 상시적인 문학치료적 접근이 전문화 되어야 한다.

둘째, 문학치료는 시조 등 문학 텍스트적인 서사와

인체의 서사가 만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데 문장뉴런

과 인체의 뉴런과의 시냅스에 의한 것이다. 광의의 의

미로 해석하면 인간과 자연의 시냅스에 의한 것이다.

셋째, 최근 현대시조라고 하는 시조의 형식은 병들

어 있다. 기형이 되어있고 시를 흉내 내거나 산문화 되

어가고 있음에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정격의 시조보

다 문학치료의 자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

실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시조에 대한 정화운동과 정격화 운동을 벌여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문학신문사와 (사)녹색문

단(이사장 박인과)이 먼저 페이스북의 ‘시조야놀자’ 등

의 그룹들을 통해 교육을 하고 신춘문예와 신인문학상

등을 통해 신인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깃발을 들었고 이

어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가 탄생하고 사단법인으로 발

돋움하면서 같은 뜻으로 그 힘을 경주하고 있다.

다섯째, 치유 효과가 탁월한 대한민국의 정격 브랜

드인 시조를 제대로 정형시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

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문학 국력의 신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활

기를 얻게 되어 세계의 중심에 서서 국력이 막강해지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시조를 통한 문학치료가 가지는 궁

극적인 목표이다.

여섯째, 시조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시조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려면 외국인들에게 먼저 한글을 가

르쳐야 하고 그런 다음에 시조를 가르치면 모든 세계인

들이 다 시조를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에서 (사)녹색문단(이사장 박인과)가 세계인과 교류하

며 그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

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시조를 가르치고

있다.

일곱째,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시조의 정격

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대

학교>의 교과서 혹은 학습서를 통해 문학 장르에서 시

조 부분을 적극적이고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교육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격 시조백일장 등 시조에 대한 다양

한 문학행사를 열어 정형시조를 널리 보급하는 데 전력

을 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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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장뉴런의 구조

Table1.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Neuron

Sentence-Neuron                                                                                                        Neuron-Sentence문장뉴런의 구조
OR 뉴런문장의 구조

수상돌기
(정보수집)

수식어+주어(체언+주격조사)

세포체
(정보처리)
주어부+서술부

축
색

종말
단추

수상
돌기

→ 그러므로
→ 그래서
→ 그리고

나비인
고독한
사각형인

나는
달콤한
다정한
원형인

당신을
춤추며
온전히
영원히

사랑해요 →
나는 →
당신을→
사랑해요→

・
・・
・   

→・
→・    
→・・

수
식
어

수
식
어

주
어

수
식
어

목
적
어

수
식
어

서
술
어

이
동

시냅스
(종말단추+수상돌기)

앞문장과뒷문장사이

주어부
(主語部, 수상돌기+세포체)

서술부
(敍述部, 세포체+축색+종말단추)

정보전달

수식어부
(修飾語部,수상돌기+세포체+축색+종말단추의 전체에 입체적으로 걸침)

수식어부→조사, 접속사, 보어, 관형사, 형용사, 부사, 접두사, 접미사, 꾸밈말 등

이 구조에서는 체언과 어간(동사, 형용사 등) 외의 모든 것을 수식어(꾸밈말)로 본다.

  문장은 언어이고 언어는 문장이다. 문장은 의식과 무의식의 뉴런이다. 문장(의미나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었거나 표현되거나 표현될, 그리고 상징되었거나 상징되거나 상징될 모든 것)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와 내
부의 정보를 받은 몸(body)의 뉴런은 문장에 대한 생체적 거울 역할을 하는데, 문장을 생체적으로 
입력하여 수시로 새로운 (생체적) 뉴런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몸(body)의 뉴런에서 의식과 무의식
적으로 생성된 새로운 문장이 외부의(몸 밖의) 문장으로 투사된다. 이 살아있는 생체적 문장은 외
부에서(몸 밖에서) 문자로 만들어져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은 다시 몸(body)의 수상돌기로 투사된다. 
문장(sentence)은 뉴런(neuron)이며 가시적이면서 불가시적인, 그리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판단하
고 예측하고 사랑하고 창조하며 우리 몸(body)과 우주와 소통하는 우리 몸(body)의 생명체이다. 
거울뉴런(mirror-neuron)으로서 사람의 몸에 접근하는 문학치료, 혹은 문학치료학적 발상은 소통
과 발전의 모델(BPS-Modell)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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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학치료의 방법

Fig 5. The method of the Literat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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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학치료의 지도

Fig 6. Map of the Literat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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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학치료 체험 사례 연구

Table 2. A Study of Case experiencing on the Literature Therapy

프로그램 참
여 
인
원

문학치
료기간

평
가 
날
짜

평가 방법 時
調
에
의
한
자
가 
치
유 
경
험
자

詩
에
의
한
치
자
가
유 
경
험
자

우울
감과 
우울
증 

자가
치유 
경험
자

스트레
스 및 
트라우

마
자가치
유경험

자

기타
치유
형태

평가 결과 및 예측

1. 치유경험자의
합이 참여인원 33
명을 넘어가는 것
은 한 사람이 여러
장르에서 치료효과
를 보았기 때문이
다.

2. 시나 다른 장
르에서보다 월등하
게 시조에서 25명
이나 치료 효과를
보게 됨으로써 정
형시조의 정격이
많은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3. 특히, 시조를
통해 우울과 트라
우마의 병증에 있
는 참여자 10명이
치유를 받게 되었
다고 하는 것은 특
기할 만하다.

4. 참여자 중 기
타 치유효과는 동
시나 소설 등에서
미약하게 나타났다.

5. 정형시조의 정
격 치유 프로그램
을 더욱 연구하여
활성화 시킨다면
더욱 많은 치유체
험이 있게될 것으
로 기대된다.

치
유
인
원

치
료
요
인

치
유
인
원

치
료
요
인

치
유
인
원

치
료
요
인

‘시조야놀자’
및 ‘시인의
나라’


(시치료프로그
램과

시조치료프로
그램, 기타
글쓰기를 함께
시행했음)


(각종

공모전을 함께
시행했음)

33
명
2012. 01.
01∼2013.
07. 19.

(1년200일)

2013.
07.
20.

‘시조야놀자’,
‘시인의 나라’
등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체험담 쓰기
시행 31명,
면담 2명

25
명

참
여
자
중

76
%

11
명

참
여
자
중

33
%

5명 時
調

5명 時
調

2명
각
종 
장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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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학치료에 의한 삶의 질 향상 연구

Table 3. A Study improving quality of life on the Literature Therapy

프로그램 참여 
인원

(온라
인참
여자)

문학치
료기간

평
가 
날
짜

세부 프로그램 
진행

시
조
야
놀
자
에
참
여
하
는
문
인
의
수
계
속
증
가

시조
작성
력과 
정서
의 

함양
요인

시조
인 

배출 
시상

프로그램
성과 및 결과

(삶의질향상도)

평가근거 및 
사회적 전이
의 변화 예측 
1. 본 표의 자
가치유력과 타
자에 대한 치유
력의 판단에 대
한 근거는 SNS
에 포스팅 된
개인적인 작품
력의 향상과 소
통의 현상, 그
리고 작품의 긍
정적이고 창조
적인 기제를 점
검하였으며 특
별히 면담한 경
우도 있다. 개
인의 삶의 질
향상도는 각종
공모전 당선횟
수, 시조 포스
팅 회수, 시조
창작의 집중도,
타자와의 소통
등을 참고했다.

2. 특히 타자
에 대한 치유력
과 사회의 삶의
질 향상도는 현
재 SNS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소통현
황이 내재하고
있는 전이 현상
을 점검하고 예
측한 결과이다.

3. 정격의 틀
인 시조의 격식
에 자신의 사상
과 감정을 담게
될 때 참여자들
은 스스로 보호
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대
부분의 창작자
들은 삶이 재미
있어졌다고 고
백하며 시조의
창작과 감상에
빠져드는 경우
가 많았다.

공모전
(평균 
1달에
한번, 

총32회)

댓글지도
(필요할 

때에 
수시로)

수
상
하
는
문
인
의
수

시
조
의
질
적
향
상
추
이

댓
글
지
도
의
목
표

댓
글
지
도
수

시
조
창
작
력
향
상
도

시
조
작
성
력
향
상
요
인

정
서
함
양
요
인

낭
만
시
인
공
모
전

신
춘
문
예
공
모
전

자
가
치
유
력

타
자
에
대
한
치
유
력
예
측

개
인
의
삶
의
질
향
상
도

사
회
의
삶
의
질
향
상
도
예
측

시조야놀자
(온라인 참여)

488 2012. 01.
01∼2015.
02. 22.

(3년53일)

2015.
02.
23.

회
를
거
듭
할
수
록
증
가
하
는
데
시
조
의
질
적
향
상
을
위
해
수
상
자
수
제
한
함

제1
회
에
서
3회
까
지
는
수
상
자
가
없
었
으
나
그
후
로
질
적
향
상
이
이
루
어
짐

정
형
의 
고
수
와
시
조
창
작
력
및
시
조
작
성
력
향
상
으
로
인
한
정
서 
함
양

90
%

(창
작
자
가
정
격
으
로
창
작
할
때
더
욱
희
열
을
느
끼
고
있
었
다.)

댓
글
지
도

시
조
작
성
력
향
상

54
명

27
명

76
%

76
%

(전
이
에
의
함)

낭
만
시
인
공
모
전
이
든
신
춘
문
예
공
모
든
개
인
은
거
의
90
%
이
상
이
향
상

34
%

(페
이스
북에
서의
향상
도예
측은
전체
사회
의모
델예
측자
료로
사용
할수 
있다
고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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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학치료 인식도 조사

Table 4. A Research of Awareness on the Literature Therapy

장
르

대
상

일
시

문
항 정형시조에 대한 문학치료적 인식도 조사를 위한 질문 Yes No 평가 결과와 예측98% 2%

시

조

페
이
스
북
에
서

S
N
S

활
동
을

하
는

사
람
들

31
인

서
울

신
림
동

금
비

강
당

201
3년
7월
20일

1 문학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 31 0 1. 정격의 시조창
작에 대한 경험이
있는 38∼78세의
문학박사, 교수, 시
인, 간병인, 간호사,
영화감독(前), 목
사, 포토테라피 교
육자, 국어교육 20
년 종사자(前), 일
반인 등 31인이 참
여하였다. 이 테스
트에 신뢰감을 주
기 위해서 테스트
지의 각 장에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
게하고 볼펜 등필
기도구를 바꾸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2. 테스트 결과
정격 시조에 대한
문학치유력을 체험
했거나 확신하는
인식도가 종합적으
로 98%였고, 잘 모
르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2%를 차지
하였다.

3. 이 테스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시조가 인체와 닮
아있기 때문에 시
조로 병증을 치료
할 수 있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아픔으로
시조를 쓰거나 사
랑의 문장으로 시
조를 쓰거나 환자
와 함께 시조를 쓰
면 인체의 트라우
마가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었다.

4. 시조창작을 필
자가 지도한 결과
시조를 쓸 줄 알게
만 되면 참여자들
누구나가 시조쓰기
에 빠져들었다. 그
러한 사실은 앞으
로도 계속하여 시
조인구의 저변확대
가 가능한 것이라
는 것이며 이는 다
수의 이웃을 치료
해줄 수 있는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시조는 인체의 혈액순환 등 생태적 원리와 잘 어울리는가? 30 1

3 시조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형의 문학인가? 31

4 시조는 노래와 시와 시조로 이루어진 문학형태라고 생각하는가? 26 5

5 정형시조로서의 시조의 자수는 43자라고 생각하는가? 30 1

6 시조가 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0 1

7 시조의 기승전결의 전(轉)의 부분을 잘 살리면 풍자가 더욱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31 0

8 다이돌핀이 우리가 웃을 때 생성된다고 생각하는가? 30 1

9 시조창작에서 전과 결이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9 2

10 시조는 외형과 내형이 모두 정격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0 1

11 정형시는 음의 고저·장단·음수·음보 따위의 규칙적 반복이 잘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1 0

12 시조의 문장이 막힘없이 잘 흐르려면 조사와 연결어미 등을 잘 활용하
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1 0

13 허사적 음보를 사용하면 시조의 행간에 쉼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

29 2

14 주어+술어의 순서로 문장이 되어있을 때 주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1 0

15 시조의 기승전결에서 전은 시조의 경혈이며 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31 0

16 시조의 구는 음보와 음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30 1

17 속담으로 시조를 창작하여 선인들의 지혜를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1 0

18 성경의 문장으로 시조를 창작하여 삶의 방법과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1 0

19 시조가 인체 내에서 다이돌핀을 분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30 1

20 환자의 관심을 돌린다는 것만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31 0

21 시조의 난타적 창작기법이 자연스럽게 언어의 유희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31 0

22 자신의 아픔을 넣어 시조를 창작하면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가?

31 0

23 간결한 시조가 풍류다운 풍류라고 생각하는가? 29 2

24 해학 넣어 시조짓기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1 0

25 풍자 넣어 지은 시조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을 정화시키는 기능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1 0

26 환자와 함께 시조짓기를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
고 생각하는가?

31 0

27 문법을 탈피하는 시조가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 텍스트를 생리적으
로 재발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1 0

28 단어들을 난타하는 방법으로 시조짓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30 1

29 아픔을 넣어 시조를 창작하면 작자와 독자에게 치유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31 0

30 사랑의 문장으로 풍류를 읊을 때 생명력이 고취된다고 생각하는가? 31 0

31 시조가 세계의 어느 문학형태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가? 31 0


